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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so far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e school-aged children, and it uniformly presents those children 

as a mere being with problem, overlooking regional variables of rural area. 

Hence, this study aims to seek various means of adaptation of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by considering both variables rural area and adolescence. 

For this study, six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living in the rural area 

of H county in Jeonlanamdo were chosen, in-dept interview were conducted, and 

Giorgi(1985) was used to analyze qualitative data. The results shows that these 

adolescences appear to have extensive experiences in the areas of learning, 

personal relationship, home and identity.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was 

influenced by what school they attend to, and personal relationship aspect was 

affected by prejudice and discriminative perception from people around them. In 

addition, in home environment, hatred toward father, sympathy for mother, 

comparison with mothers who have great cultural adaptation skills, and pressure 

as the firstborn appear to be on the increase. Adolescent children tend to be 

addicted to internet games in order to escape from anxiety, experiencing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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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is. They tend to be negative about international marriage of their parents, 

and exhibit behaviors refusing values and religious view of their parents. At the 

conclusion, limitation of the study and suggestion for further study are presented.

주요어(key words): 국제결혼(International Marriage), 청소년(Adolescence), 
농촌(Rural Area),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제결혼가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회적 관심사로 급부상하여 

주요 정책의 대상으로 공식화되었다. 여기에는 이주여성뿐 아니라 자녀

의 특수성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서로 다른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

닌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학교를 비롯한 공식 영역에 본격적으

로 진출함에 따라 민족적, 문화적 단일성을 한국 사회 구성원의 자격 요

건으로 당연시해왔던 기존 패러다임에 질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김이선, 2009). 

그동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논의의 축은 영ㆍ유아,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업 수행 및 학교 적응상의 어려움에 집중되었다

(박윤경 & 이소연, 2009; 서현 & 이승은, 2007; 오성배, 2007; 이소

희 & 최운선, 2008; 장덕희 & 신효선 2010; 조혜영, 서덕희, & 권순

희, 2008). 관련 연구들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을 사회적 소수자

로 보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들을 위한 교육적, 복지적 지

원이 무엇인지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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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들은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언어발달, 역사 그리고 문화적 지식

에 있어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과목에 있어서 학

습부진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체성 혼란과 

자신감 결여, 소극적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또래집단과의 관계나 학교생

활 전반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학업수행, 학교적응 및 생애발달 과정에서 어

려움을 직면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주로 지적

되어 왔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받은 

어머니가 한국 사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고,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 과정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그 결과 자녀들이 학업 수행과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모선희, 이인희, 이선행, & 김성운, 2008; 설동훈 등, 2005; 설동훈, 

이혜경, & 조성남, 2006; 이영주, 2007; 이재분, 강순원, & 김혜원, 

2008; 장덕희 & 신효선, 2010). 특히 피부색이나 말투, 어머니 출신국 

등의 이유로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녀들의 학업과 

대인관계 영역의 부적응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설동훈 등, 

2005; 이영주, 2007).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진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들은 영ㆍ유

아,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진 결과로서 아동기 적응 형태가 청소

년기 이후 어떠한 양상으로 변하는가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는 편

이다. 이는 실제 청소년기에 진입한 자녀의 숫자가 많지 않으므로 경험

적인 연구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 현재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과반수인 60%는 취학 전 아동이며, 

7∼12세가 32.5%, 그리고 그 이상은 7.7%에 불과하다(통계청, 2009). 

본 자료에 근거하면 현재 국제결혼 자녀의 숫자인 약 4만 5천 명 중 

32.5%인 약 15,000여 명은 5년 이내로 청소년기에 접어든다는 의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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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결코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므로 청소년기 적응 양상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들은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맥락

을 간과함으로써 농촌 국제결혼가정과 도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적응 

양상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였다. 국제결혼하면 농촌의 국제결혼을 떠

올리면서도 농촌이라는 지역적 변수가 자녀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제까지 한국의 다문화 현실

을 이해하는 작업은 주로 도시 지역에 국한되어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한

국의 다문화 현상을 대표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다(서덕희, 2009). 2008

년 현재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림어업 남성 종사자의 국제결혼 비율

이 41.1%를 넘는다(통계청, 2009)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결혼은 이미 

농촌 사회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소위 ‘국제결혼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농촌

이라는 지역적 변수는 한국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받아들

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제까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가 영ㆍ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변인을 간과한 

채 학업, 또래관계, 정체성 형성 등에서 ‘문제’를 지닌 존재로 획일적으로 

표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농촌이라는 지역적 맥락과 청소년기라

는 생애발달단계의 맥락이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Nieto(2004)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의 적응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점’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접을 통하여 농촌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관점에서 청소년기 적응 경험을 바라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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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문제

1) 농촌이라는 지역적 맥락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2) 청소년기라는 생애발달적 맥락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어떤 경

험을 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의 특징

청소년기는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고 사회적 환경의 피드백에 민감해

지면서 자신은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염려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Harter, 2003). ‘나는 누

구인가? 나는 어디에 적합한가?’와 같은 정체성 고민은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자녀에게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수용에 대한 불안과 또래관계로부터 

거부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 대인관계 불안은 자녀들의 정체성 

위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질적인 외모

를 가졌거나 양쪽 부모의 양육 기준과 가치관이 대립되는 다문화가정 청

소년 자녀들은 학교 장면에서 정체성 갈등, 학업과 행동상의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rrod et al., 1999; William et 

al., 1996).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청소년기

에 이르러 학교 영역 및 대인관계 영역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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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에는 옷차림, 인터넷 게임 시간, 이성친구와의 교제, 귀가 시

간 등 일상적인 일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잦은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

(Adams & Lauren, 2001). 특히 양쪽 부모가 서로 다른 민족적, 문

화적 배경에서 자란 경우 부모－청소년 자녀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Herman, 2004). 국내에서도 국제결혼가정의 부모－자녀 갈등을 일부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이주 여성의 입장에서 살펴본 것으로(예, 김진희 & 

박옥임, 2008; 모선희 등, 2008; 서덕희, 2009), 청소년 자녀의 관점에

서 부모－자녀간 갈등 양상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진입하면서 그들의 가정이 가진 본질적인 특수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부와 모에 대한 인식,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 부모와 갈등 

양상은 어떠한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며 자녀의 성

장과 성취를 위해 현실적으로 많은 희생을 감당해내고 있다. 부모의 희

생은 자녀에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하며, 기

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경우 심한 불안감을 겪는다(Keats, 1997). 청

소년기 불안은 학교 교육과 관련된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학

력이 올라갈수록 그 수준이 더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Gibson et 

al,, 1991). 우수한 학업 성적만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생

각이 자녀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농촌에 거주

하는 이주 여성들은 자녀를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하고, 자녀를 자신과 한국 사회를 본질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존재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다(김이선 

& 김민정, 2006; 김진희 & 박옥임, 2008; 송미경, 지승희, 이은경 & 

임영선, 2008) 이러한 이주 여성의 기대와 관심과 희생은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줄 것이며, 부모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에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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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불안 수준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는 과정

에서 경험하는 핵심 정서는 무엇이며,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 농촌 국제결혼가정

농촌은 도시에 비해 낮은 소득과 열악한 문화 시설, 교육 여건의 부족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많다(김진희 & 박옥임, 2008). 특히 농촌 국제

결혼가정은 빈곤 문제가 심각하며(김오남, 2006; 김이선, 정해숙, & 김

영주, 2008), 부부간 학력 격차도 심하다(양순미, 2007). 이러한 농촌 

국제결혼가정의 본질적 특성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은 이러한 가정적 배경 속에서 어떠한 적응 양

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제결혼을 통해 

농촌으로 이주해 온 여성들이나 유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

를 드러낸 연구들이 있다(서덕희, 2009; 서현, & 이승은, 2007; 안효

자, 2008; 양순미, 2007; 한건수, 2006). 관련 연구들에서는 농촌 국제

결혼가정 자녀들은 열악한 가정환경, 교육 기회의 상대적 박탈,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인하여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학업 

성취 동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심리,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연구의 대상이 이주 여성이거나 혹은 학령기 아

동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들로 농촌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자녀의 적응 

양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농촌이라는 지

역적 맥락에서 청소년기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축적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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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를 연구함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

본 점은 농촌 학교의 특이성이다. 대부분 농촌의 읍단위는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데 반하여 면단위 지역은 공동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읍단위

에 있는 초ㆍ중학교는 과대과밀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면지역에 있는 

초ㆍ중학교들은 초소규모학교가 대부분이다. 도시에서는 한 학급에 다문

화가정 학생이 많아야 한 명 혹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농촌 학교

의 경우 이미 한 학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며, 앞으로 

인구학적 변동의 추세로 보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의 역동은 분명 도시의 대규모 과밀학급에서의 소수자로서의 위치와

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농촌 학교의 경우 1면 1개교라는 원칙이 초등학교에는 적용되지만 중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아 좀 더 큰 규모의 중학교로 진학하거나, 혹은 고

등학교의 경우 아예 읍지역의 대규모 학교로 옮겨야 한다. 이처럼 농촌 

지역의 자녀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 규모의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적 변인은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적ㆍ사회적 자아 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 전라남도 H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전라남도는 2005년 이후 3년간 국제결혼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된 다문화가정 출신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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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히 그 중에서

도 H군은 전라남도 시ㆍ군 중 국제결혼가정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

역으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기 자녀들의 학교생활, 대인관계, 그리고 부

모와의 갈등 등을 전반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 한국인이고 모가 아시아계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대상으

로 표집하였다. 

본 연구대상자는 H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H교육청 Wee Center, 

H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발굴되었다. 총 14∼17세 사이의 국

제결혼가정 자녀 6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농촌 지역의 특

성상 읍지역은 과대과밀화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면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소규모학교들로서 학교 규모가 다르며, 무엇보다 H군의 경우 4개 고등

학교가 모두 읍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 지역과 읍 지역

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각 3명씩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구성을 보면 남자 5

명, 여자 1명이며, 학력은 중학생 4명, 고등학생이 2명이었다. 가족 형

태를 보면 모두 모가 아시아계 외국인이고 부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 

형태에 속하였다. 외국 모의 출신국은 일본 4명, 필리핀 1명, 태국 1명

이다.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다양하게 선정하

려고 하였으나, 청소년기 자녀를 둔 국제결혼가정은 90년대 중후반 통일

교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한 일본 여성이 대부분으로 일본인 어머니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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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연령 성별 학년 지역 아버지 어머니

1 민석 14 남 중1 D면 중졸, 농사 일본, 고졸, 농사

2 민철 17 남 고1 D면 중졸, 농사 일본, 고졸, 농사

3 영숙 14 여 중1 H읍 중졸, 건축 필리핀, 대졸, 식료품 가게

4 현철 15 남 중2 N면 중졸, 운수 태국, 초대졸, 가사

5 철수 17 남 고1 H읍 중졸, 축기사 일본, 대졸, 가사

6 철민 14 남 중1 H읍 중졸, 축기사 일본, 대졸, 가사

<표 1> 연구 대상자 인적 사항

3.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국제

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층인

터뷰를 실시하기 이전에 4월부터 6월까지 연구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라포를 형성하였다. 학습지원 멘토링은 연

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심층 인터뷰는 7월

부터 8월까지 2∼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면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고, 연구참

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안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최근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

었으며, 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의 경험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

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구 주제에 접근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

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의도한 질문이 아니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질문을 하여 인터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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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농촌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들의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Giorgi(1985)의 분석방법을 적

용하였다. Giorgi 분석방법은 연구 참여자 개개인의 상황적 독특성과 시

간적 맥락, 개별적 구조를 보다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으

로 다음 4단계로 이루어진다(신경림 외, 2004). 이러한 절차는 참여자

의 기술문을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직관, 분석, 기술을 통하여 각 단계를 거치면서 참여자를 의미를 확인ㆍ

기술하도록 돕는다. 

첫 번째 단계에서,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 전체를 잘 파악하기 위하여 

필사된 내용을 자유롭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였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필사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내려 가면서 의미 

전환이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표시를 함으로써 연구자의 학문적 

주제에 합당한 현상을 의미단위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6명의 연구참

여자로부터 89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누어

진 의미단위를 조합하여 주제화한 후, 주제 안에 담긴 의미단위들을 연

구자의 자유로운 상상적 변형을 통해 중심의미를 학문적 용어로 바꾸었

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출된 중심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경험의 일반

적 구조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원자료를 

읽으면서 이를 점검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9개의 구성요

소가 도출되었으며, 중심 의미는 23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 등의 4가지 평가 기준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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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s)는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

제를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가

치를 반영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및 관련 전문 인력들과 

지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둘째, 적용성

(applicability)은 연구 결과의 일반성, 대표성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

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풍부하

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새로운 자료가 나오

지 않을 때까지 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

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연구의 자취(trail)를 다른 연구자

가 그대로 따라할 때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다문화 연구 

전문가, 교육학 박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았다. 마지막, 중립성

(neutrality)은 연구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연구자 자신의 가정

과 선이해를 검토하고, 선행 경험에 대한 철저한 ‘괄호치기’를 시도하면

서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청소년기 적응 경험에 대한 단

순 일반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적응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

다. 질적 자료 분석 결과 농촌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경험과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따른 경험으로 구분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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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구성 요소 중심 의미

농촌의 
지역적 
특성

면단위 학교 경험
평범하고 안정된 학교생활을 영위함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함

읍단위 학교 경험
차별과 편견으로 주눅 들어 있음

스스로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낙인찍음

면 → 읍단위  
진학 이후 학교 경험

학업적 위기를 경험함

심리적으로 위축됨

면단위 지역의 국제결혼가정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생활하는 데 불편함

일에 매달려 있는 엄마가 안쓰러움

읍단위 지역의 국제결혼가정 

면지역에 비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음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움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

주류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을 찾음

다문화출신 친구끼리 어울림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함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숨김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짐

부모를 문제해결자로 
여기지 않음

무능력한 부모에게 실망함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엄마와 갈등을 겪음

부ㆍ모에 대한 기대가 달라짐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깊어짐

모(母) 출신국가에 대한 기대가 커짐

부모의 국제결혼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짐

불안감이 핵심정서로 등장함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러움

지속적인 학업 부진으로 불안에 시달림

평범하고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함

<표 2> 농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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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농촌의 지역적 특성

4.1.1 면단위의 학교 경험

4.1.1.1. 평범하고 안정된 학교생활을 영위함 

면단위에서 소규모학교를 다니는 경우, 급우 간 생활환경, 경제적 수

준, 부모 직업 등이 유사하므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자신의 정체성

에 대해 별다른 갈등과 좌절 없이 평범하고 안정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면단위 소학교의 재학생들은 한부모가정, 조

손가정, 장애가정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

이 주류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가 4학년이었을 때 6학년 형 한 명이랑 세 명이서 공부했는데 

폐교가 되어 S초등학교로 갔어요. 한 반에 열네 명 정도, 지금 중학

교는 열두 명. 초등학교 친구가 그대로 중학교로 올라왔어요. 우리 

동네에서 같은 학교 다니는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아빠가 돌아

가셔서 그래서 지금 할머니 집으로 가서 이제 저 혼자예요.” (민석, 

중1, 남)

4.1.1.2.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함

부모가 농사를 짓는 경우 자녀들은 방과 후 바쁜 일손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 예ㆍ복습을 할 시간이 없다. 하지만 소규모 학

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

제결혼가정 자녀들은 별 어려움 없이 학습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었다. 

민석이와 민철이는 소규모 중학교에서 줄곧 2∼3등의 성적을 유지하면

서 스스로 공부 잘하는 아이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것은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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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가 공부를 도와주신 적은 없어요. 그냥 저 혼자서 알

아서 해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초등학교와 비교해 수준

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만해요. 어려운 과목은 딱히 없구

요. … 기회가 있으면 손들고 발표하기도 하고… 준비물도 알아서 

잘 챙기고요. 얘들보다 뭔가 조금 부족하거나 빠진다는 느낌을 받

아본 적은 없어요. 저는 공부 잘해서 N고등학교(H군 소재의 최고 

명문고)에 가고 싶어요.”(민석, 중1, 남) 

4.1.2. 읍단위의 학교 경험

4.1.2.1. 차별과 편견으로 주눅 들어 있음

읍단위 대규모 학교의 경우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 학년에 두서너 명

에 불과하다. 특히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어눌한 경우, 또래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놀림과 거부를 당해 왔기 때문에 소수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이 

일찌감치 형성되었다. 영숙이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급우들로부터 

끊임없이 놀림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였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외국 사람이라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도 

좀 싫어했는데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고 계속 물어보고 막 아프리

카에서 왔다고 막 놀려대고 그러고 그럴 때마다 학교가기 싫은 적

도 있었어요. 한번은 학교 땡땡이 친 적도 있었어요. 학교 안 가고 

놀이터에 있었어요. 계속 듣기 싫고 선생님도 싫고… 초등학교 때

부터 스트레스였어요.” (영숙, 중1, 여)

4.1.2.2. 스스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고 낙인찍음 

읍지역은 면 지역에 비하여 부모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므

로 어려서부터 사교육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국제결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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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들은 언어가 미숙하고 경제적 형편으로 사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채 입학하다 보니 학업 성적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고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학, 과학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심해졌다. 그

러면서 자녀들은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아

이’로 스스로 낙인찍는 경우가 많았다. 영숙이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공

부가 싫었으며, 지금도 전 과목에 걸쳐 학습 동기가 크게 떨어진 실정이

다.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마다 졸음이 쏟아지고, 지루하고, 짜증나며, 

교과 내용이 조금만 어려워도 좌절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    

“정말 수학은 풀어도 풀어도 이해가 안 가요. 전 정말 수학을 못

하는 아이예요. 저희 동생들은 웬만큼 공부하는데 저만 진짜 못해

가지고 엄마가 맨날 속상하대요. 노력은 하는데요. 하다가 잘 안되

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네요. 초등학교 일학년 때부터 좀 안 좋은 일

이 너무 많아서. 받아쓰기 그것도 맨날 많이 틀리고 선생님도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이 없어서요. 자신감이 없어요. 이거 

맞나. … 음, 모른 거 생기면요 그냥 넘어가요. 물어보고 싶은 사람

이 있는데, 근데 자신감이 없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요. 물어보

면 아 이것도 모르냐면서 약간 비웃을 것 같고, 국어나 사회과목 시

간만 되면 잠이 와서 집중이 안 돼요.”(영숙, 중1, 여)

4.1.3. 면 → 읍단위로 진학 이후 학교 경험

4.1.3.1. 학업적 위기를 경험함 

진학을 위하여 면단위 소규모 학교에서 읍단위의 대규모 학교로 이동

한 경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심각한 학업적 위기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학교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오히려 주류 집단

에 속해 있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

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읍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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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규모 학교 진학 이후 학업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교과내용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학교에서 형성된 학업적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하

였다. 민철이는 읍단위의 학교로 진학한 이후 자신의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수준 낮은 문제들을 출제하여 실제 자신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던’ 중학교 선생님들을 원망하기도 하였다. 

민철이는 ‘아무리 해도 좋은 성적을 회복할 수 없다’, ‘나는 해도 안 된다’

라는 등 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다. 

“고등학교에 딱 들어오니까 배치고사를 쳤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이라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성적표를 모든 학생들

에게 공개하고…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

랑 엄청 차이가 나요. … 중학교까지만 해도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

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건 몰라도 공부만은 내세울 만하다고 생각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다 포기하

고 그냥 놀아요. 근데 생각하면 중학교 때 수학 백점이 5명 나왔었

거든요. 그 정도 너무 수준이 낮게 공부한 거 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알았다니 샘들이 원망스러워요.”(민철, 고1, 남)

4.1.3.2. 심리적으로 위축됨

농촌의 면단위 학교는 전교생이 5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이지만, 읍단위

의 학교는 전교생이 300∼500명에 이르는 대규모학교이다. 면지역의 소

규모 학교에서 성장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대규모 학교에 진학하면

서 갑자기 확대된 사회적 관계에 대처하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학업 성

적의 하락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었다.

“저희 학교에서 S고로 간 애들은 별로 없어가지고… 6∼7명 정

도, 그 정도밖에 안 가 가지고 다 모르는 아이였는데 그게 많이 부

담스러웠어요. …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 같아요. … 속은 되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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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고…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같은 친구들과 계속 지내다 보

니까 친해졌는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헉 어떻게 지내나 … 긴장되

고….”(민철, 고1, 남)

4.1.4. 면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4.1.4.1.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생활하는 데 불편함

면단위에서 거주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형편은 극빈층에 해당될 만큼 

열악한 수준이며, 가옥조차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비좁고 불편하였다. 민

석이네 가옥은 원룸 구조로 되어 있는데 10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서 할

머니를 비롯하여 7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 민석이네는 자녀들이 장성하

였지만 공간의 분리 없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당 곳

곳에 잡초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다 보니 민석이는 친구를 집으로 초

대하기가 부끄러웠다. 현철이네는 민석이네보다 나은 편이지만,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늘 안고 있었다.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 놀고 있는 

동안 신경이 쓰여요.”(민석, 중1, 남)

“집에 들어오면 짜증나요. 엄마는 맨날 TV 크게 틀어놓고, 동생

들은 뛰어다니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고, 모든 소리가 크게 들리

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현철, 중2, 남)

4.1.4.2. 일에 매달려 있는 엄마가 안쓰러움

면단위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의 이주여성들은 남편과 함께 농사일

을 하거나 혹은 부업(가내수공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일의 특성상 노

동의 강도는 심하지만 경제적인 보상이 크지 않고 수입조차 일정하지 않

아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기 쉽지 않다. 면단위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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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일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가사일까지 혼자 도맡고 있기 때문에 자

식들의 입장에서는 늘 일에 쪼들려 있는 엄마가 안쓰러워 보였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생도 많고, 농사일도 

많고… 엄마를 보면 안쓰러워요. 엄마가 우리 앞에서 사는 게 힘들

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 우리집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이

렇게 가난한지….”(민철, 고1, 남)

4.1.5. 읍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4.1.5.1. 면단위에 비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

읍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은 면단위보다 경제적 여유가 조

금 있어 보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중소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여느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

다. 읍지역은 면단위 지역에 비하여 부모의 교육열이 높고, 학원들이 밀

집해 있다 보니 자녀에 대한 교육적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이

러한 경향은 국제결혼가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저하고 동생은 어려서부터 학원 여러 개 다녔어요. 형은 나가는 

것 싫어하니까 학원 안 다니고. 방학이라 놀고 싶은데, 엄마가 공부 

안 하면 자꾸 야단쳐요. 학원 간다고 성적 오르는 것도 아닌데… 엄

마는 뭘 모르면서….”(철민, 고1, 남)

4.1.5.2.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엄마가 자랑스러움

읍단위 지역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이주여성들을 지원하

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있는 편이다. 본 연구참여자의 어머니(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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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관련 기관을 자주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다른 

이주여성들의 한국 적응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었다. 연구 

기간 동안 집을 방문할 때면 이주여성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을 가

끔씩 목격할 수 있었다. 자녀들은 엄마가 외부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

고,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간혹 통역사로 활동하시는 

엄마를 자랑스러워 하였다.

“엄마는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면 ‘Hello”라고 말해요. 필리핀에서 

온 아줌마들이 엄마를 찾을 때가 많거든요. 가게에 가보면 필리핀 

아줌마들이 많아요.”(영숙, 중1, 여자)

“지난번 군청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엄마가 일본어로 통역을 하

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자랑스러웠어요.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일어를 하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사전을 찾기보다 엄마에게 먼저 

물어봐요.”(철수, 고1, 남자)

4.2. 청소년기 발달 단계적 특성

4.2.1. 주류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을 찾음 

4.2.1.1. 다문화출신의 친구끼리 어울림 

청소년기에 이르면 친구 혹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지면서 자

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들로부터 거부와 배척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특히 피부

색이 다르거나 언어가 어눌하여 또래로부터 심한 놀림을 받아본 청소년

들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외부의 평가와 반응에 더욱 민감해졌으며, 그 

결과 소수집단으로서 주류 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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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숙이는 까만 피부색으로 놀림을 자주 받다 보니 일반 친구들과 어

울리기보다 다문화가정 출신의 친구와 어울리는 편이다. 이들과 어울리

는 이유는 엄마끼리도 잘 아는 사이이고 서로 형편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애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애 엄마도 

일본인인데 걔랑만 계속 붙어 다녔어요. 엄마 아빠가요 통일교에서 

만나시고 같은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근데 애들은 제 말이 안 들

리나 봐요.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 하고 그냥 무시하고 듣는 척만 하

고, 꼭 저를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친구들이랑 재밌는 이야기하

면요 꼭 제가 말할 때마다 저한테는 재밌는 이야긴데 제가 말하면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요, 진짜예요. 뭔가 내가 재미없게 해서 씹어

대나 싶고….”(영숙, 중1, 여). 

4.2.1.2.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함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주류집단에 적응하는 두 번째 방식은 주류 

문화에 합류하는 것이다. 민철이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동창생 6명 이외

에는 아는 친구가 없는 상황에서 매우 심각한 위기를 느꼈다. 다행히 ‘소

설’을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서 한두 명의 친구를 알게 되었지만, 매일 

같이 엄습하는 불안감과 긴장감을 추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민

철이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예를 들어 ‘다른 반

에 들어가서 개그 흉내를 내고 오기’ 등을 기꺼이 하고 있었다. 민철이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자습시간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수다를 떠

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행히 제가 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그 애도 소설을 좋아해 가지

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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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친해져야 하니까 야자시간에도 놀고. … 성적은 자꾸 떨

어지고… 한번은 친구애들이 다른 반에서 개그에서 나온 행동을 흉

내 내어 보라는 거예요. 쪽팔려서 하기 싫었는데… 그냥 했어요. … 

어쩔 수 없죠….”(민철, 고1, 남) 

4.2.1.3.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숨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의도적으로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의

도적으로 숨기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친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외국인 엄마의 존재를 알고 난 후 자신

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의 출신 국가가 일본 등 우리나라와 역사ㆍ정치적으로 예민한 

나라인 경우, 수업 시간에 국사 선생님이 특정 국가를 폄하한 경우 관련 

국가 출신의 외국인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였다. 

“엄마가 일본 사람이라는 거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혹시 그

런 이야기로 분위기가 몰아갈까봐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 사실을 

알면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은데?) 친구들이 그냥 평소처

럼 해도 좋은 것조차 제 앞에서 좀 눈치를 본다든지 그럴 것 같아

요. 어떤 선생님은 일본을 무조건 나쁘게 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마

음이 좀 불편해요.”(민철, 고1, 남)

4.2.1.4. 민족적 우월주의에 빠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또 다른 방식은 민족

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철수는 우리나라보다 역사, 정치와 경제

적인 위상을 가진 모(母) 국가를 자신의 민족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있

었다. 그리하여 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한국의 역사와 문

화, 관습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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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그 당시에 뭐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한국이 당할 만하

니까 당한 거죠. 조선시대 나라 상태가 썩어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 

근데 옛날 선생님은 무식하게 일본이 나쁘다고 가르치시는데… 아

직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일본 가서 전철을 타봤는데. 

질서,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철수, 고1, 남)

4.2.2. 부모를 문제해결자로 여기지 않음

4.2.2.1. 무능력한 부모에게 실망함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부모의 사회적ㆍ

경제적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를 부모

가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할 때 부모에 대한 실망감이 증폭되었다. 현철

이는 자신이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과 학교폭력을 당하였을 때, 한국어가 

미숙하여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엄마와,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

의 일에 무관심한 아버지를 보면서 부모의 무능과 한계에 크게 실망하였

다. 그리하여 이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더 이상 부모를 문제 해결의 대

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친구들이 날마다 때리고 돈 빼앗고… 결국 학교에서 알게 되었

어요. 선생님께서 엄마를 부르더라고요. 아빠는 일 나가시고. 엄마

는 학교에 와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함부로 말

하고… 결국 저만 바보가 되고… 이제 엄마 학교 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현철, 중2, 남)

4.2.2.2.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엄마와 갈등을 겪음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자녀들은 부모들과 대화하기를 꺼려할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에 대해서는 아주 일상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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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화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이주 여성들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공부를 게을리 하거나, 인터넷 게임에만 빠져 있는 자녀에게 간섭

하려고 들고, 언어적으로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언

어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곤 하였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외국인 

어머니와 자녀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상호간 분노와 실망감은 걷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철이는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인터

넷 게임에만 매달리는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 엄마가 크게 야단을 치지

만 현철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때 엄마는 그동안 쌓인 분노를 폭발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모국어로 욕설을 퍼붓거나 신체

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 해결

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모자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근데 컴퓨터 하다가 엄마가 막 뭐라고 하면 짜증 나가지고 막 

욕하고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개겨요. 그럼 엄마가 소리 지를 때

도 있죠. 막 때리면 종아리 때리는데 안 아파요. 말할 때 대화할 때 

막 좀만 해도 뭐라 하면서 태국말로 막 계속 욕하고… 티비에서 막 

나온 말을 설명해주면요 그게 뭐냐고 계속 물어봐서 짜증나요. (언

제 제일 답답하니?) 말이 안 통할 때. 제가 뭔 말을 할 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뭐뭐뭐?” 하면서 계속 그럴 때….”(현철, 중2, 남)

4.2.3. 부ㆍ모에 대한 기대가 달라짐

4.2.3.1.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깊어짐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자신이 소속된 

가족의 사회문화적인 위치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친구의 아버지

와 비교하면서 학력, 직업 등의 수준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상하지도 

않는 아버지에 대해 조금씩 반감이 생겨났다. 민철이는 자신이 성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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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존재가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

버지는 특정 업종의 농사일을 짓다가 조금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그 

다음해 업종으로 바꾸셨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업종에 빨리 적응하지 못

하는 엄마를 구박하거나 무시하였다고 한다. 민철이는 이런 아버지에게 

심한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온 가족이 농사일에 매달려도 경제적

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를 아버지의 잦은 업종변경 때문이라고 귀

인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은 더욱 깊어졌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뭘 좀 챙겨줬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좀… 그래요 신경을 안 써주시니까.…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동생도 많고, 농사일도 많고… 엄마를 보면 안쓰러워요. 

엄마가 우리 앞에서 사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 

우리집은 일을 많이 하는데 집안형편은 늘 어려워요. 근데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감자였다가 또 토마토로 바뀌었어요. 

…… 엄마가 일을 잘 못하면 아빠가 뭐라 해요. 이런 것도 잘 못하

냐고 소리를 지르시고… (아빠한테 반발도 했었니?) 마음으로… 일

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이 모든 게 아버지 때문인 것 

같고.”(민철, 고1, 남)

4.2.3.2. 모(母) 출신 국가에 대한 기대가 커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연 자신이 국내에서 좋

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할까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출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뛰어난 경우, 혹은 

영어권의 나라인 경우 청소년기 자녀들은 진로와 취업의 대안으로서 모

(母) 국가를 떠올렸다. 특히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

를 사용한 경우, 어머니의 나라를 방문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일수록 이러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필리핀 어머니를 둔 영숙, 일

본인 엄마를 둔 철수는 본인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모 출신 국가로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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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혹은 뭔가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거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친구들이 너희 엄마 영어 잘하시겠네… 

저희 엄마도 칭찬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영어 돈 안 내고 엄마한

테 배울 수 있으니까 부러워하고…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엄

마는 영어 잘하는데 내가 제대로 안 된다고… 엄마가요 제가 고등

학생 되면 필리핀에 가서 살자고 그러더라고요. … 저도 가고 싶어

요. …”(영숙, 중1, 여) 

4.2.3.3. 부모의 국제결혼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부모의 결혼생활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종교 안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맺어진 두 분의 관계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인식하면서 

혹시 자신에게도 국제결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와 같은 선택은 하

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 아빠도 부부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중략) 이성

교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맘에 드

는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그냥… 표만 안 내면 된다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성교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이지

는 않아요. 종교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민철, 

고1, 남) 

4.2.4. 불안감이 핵심 정서로 등장함

4.2.4.1.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러움

농촌의 이주여성들은 자녀를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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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에 대한 기대

가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무언중에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

었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하루종일 일에만 매달려 있는 엄마가 안

쓰럽고, 그럴수록 자신이 빨리 독립해서 엄마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

이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처지로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

켜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 농사일도 많이 도와

드렸어요.… 공부를 잘해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집안도 

어려운 것 같아요.  동생도 공부하지 않고… 빨리 대학가고 빨리 돈 

벌어야 하는데… 엄마도 일을 좀 덜해도 되는 거고… 근데 공부는 

안 되고 하기도 싫고… 앞은 깜깜하고 막막해요.”(민철, 고1, 남)

“공부 잘하는 것밖에는, 커서 자기처럼 노가다 같은 거 하지 말

고 좋은 회사나 들어가라고 더 좋게 살라고… 아빠는 자신이 학교

를 안 다녀서 고등학교를 못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

고… 저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공부가 안 돼

요.”(현철, 중2, 남)

4.2.4.2. 지속적인 학업 부진으로 불안에 시달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정서는 ‘불안감’이었다. 

특히 공부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갈수록 안 된다

는 생각에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빨리 취업하

여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싶지만, 학교 성적은 쉽게 오르지 

않자 자신이 설계하는 미래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에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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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번엔 못 봤으니까 다음엔 잘 보면 되지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게… 이 성적조차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요. … 공부가 안 돼요. 

전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야자시간에도 엉뚱한 생각만 들어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민철, 고1, 남)

4.2.4.3. 평범하고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함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불

안감을 다루려고 하였다. 민석이는 화가, 여행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었지

만 그 꿈을 접어두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한다. 민석이는 그림에 

소질이 많지만 화가를 직업으로 삼게 되면 힘들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아 화가로서의 꿈을 접었다. 또한 민석이는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여행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그런 직업을 갖게 되면 후회하고 너무 의미

가 없을 것 같고, 결국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평범한 회사원으로 꿈을 바

꾸었다.  

“초등학교 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힘들 것 같고 계

속 그림만 그린다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가만히 앉아서 그리는 

것보다 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행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

지만 그 직업을 갖게 된다면 후회할까봐 처음엔 그냥 세계를 떠돌

아다닐까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 음… 

결국엔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음 평범한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회사 다니는 거….”(민석, 중1, 남)

5. 결론 및 제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변인을 간과한 채 획일적으로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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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관계, 정체성 형성 등에서 ‘문제’를 지닌 존재로 표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이라는 지역 변수와 ‘청소년기’라는 발달 맥락에서 국제

결혼가정 청소년 자녀들의 경험 특성을 기술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

를 위하여 전남 H군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 자녀 6명을 대상

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고,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청소년기 적응 경험에 대한 

단순 일반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적응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

다. 본 고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경

험과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따른 경험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5.1.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험 이해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은 면단위와 읍단위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으

로 나타났다. 같은 농촌이라 하더라도 읍단위와 면단위에 따라 학교 환

경, 국제결혼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외국인 어머니의 역할과 위치, 그리

고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수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학

교와 가정에서의 경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면지역의 소규모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은 긍정적인 학업적ㆍ사회

적 정체감을 보여주고 있었다. 면지역의 소규모학교는 전교생이 50명을 

넘지 않을 정도로 학생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재학 중인 학생들 또한 조

손가정, 한부모가정, 장애가정의 자녀들이 많은 상황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오히려 주류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특히 사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없는 면 지역의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교 자체가 방과

후교실 등을 운영하거나, 시험의 난이도를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게 맞

추어 주는 등 학생들이 긍정적인 학업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배

려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 인원수가 적다 보니 교사가 학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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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심층 이해, 개별적인 학습지도가 가능하고, 이러한 교사의 배

려와 관심이 자녀들의 긍정적인 학교 경험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일관되게 언어발달의 지체를 보이거

나(김선정 & 강진숙, 2009; 황상심 & 정옥란, 2008), 일반 아동보다 

학업성취가 떨어지거나(안혜령 & 이순형, 2009), 지식습득능력에서 문

제가 있을 수 있다(구효진 & 최진선, 2007)고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촌 면단위의 소규모학교의 경우 국제결

혼가정의 자녀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를 보이며,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읍단위에 위치한 대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은 소규모학

교에 다닌 자녀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국제

결혼가정의 자녀들은 학년당 두서너 명에 불과하며, 이들은 수적으로 사

회문화적으로도 소수자적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피부색 등 외모적인 

이질성을 가진 경우, 혹은 중도 입국으로 한국어가 서투른 경우, 이들은 

일반 학생과 교사들에게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놀림과 편견의 대

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일찍부터 소수집단

으로서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대인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제한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 이현숙, 2006; 안효자, 2008; 오성배, 2007; 정현

영,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학교 장면에서 자신의 

존재가 주류적 위치에 있느냐 혹은 소수자적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리고 교사를 비롯한 주변 친구들의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정체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양순

미(2007)의 농촌 다문화가족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이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통정도, 어머니의 출신국과 같은 다문화적 특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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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또래 수용과 같은 사회심리 또는 또래 관계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

게 된다는 결과를 심층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진학을 위하여 면단위의 소규모학교

에서 읍단위의 대규모학교로 이동한 경우, 자녀들이 정체성에서 많은 혼

란을 겪는다는 점이다. 소규모학교에서는 주류 집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

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할 만한 자극이나 상황이 없다가, 대규모 학

교로 진학하면서 뒤늦게 소수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

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심한 불안과 혼란, 급격한 성적 하락 등 학업

적ㆍ대인관계적 위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에 따른 차이가 보여주는 특징은, 소규모학교에서 대규모학교

로 진학한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규모 학교에 노출된 자녀들이 겪

었던 문제들을 시간적 차이를 두고 유사하게 경험한다는 점이었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볼 때, 소규모학교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가졌던 학업

적ㆍ대인관계적 긍정적 정체감을 대규모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간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 확대, 역사

적ㆍ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교사의 중립적이고 다문화적인 태도, 다양한 

활동 제공을 통한 학업적 유능감 증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적 

분위기 형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급우 혹은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역할 부여 등의 방안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면단위의 국제결혼가정은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여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거주 공간이 좁아 부부와 자녀의 공간

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자녀들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

지 못하였다. 어머니(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농사일

을 거들거나 부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읍단위의 국제결혼가정

은 면단위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으며, 여느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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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와 읍단위 국제결혼가정 간 자녀 경험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었다. 면단위의 자녀들은 하루종일 일에 

파묻혀 지내는 어머니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이 많았던 반면에, 읍지역의 

자녀들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군청 

행사에서 통역까지 담당하는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였다.

5.2. 청소년기 발달 단계에 따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험 특성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인지적ㆍ정서적 능력과 현실 검증력이 생겨나고, 

주변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형성되

기 시작한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또한 주변의 평가에 민감해지면서 아

동기 대인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주류 집단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

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여러 형태

의 주류 문화 적응 방식을 보였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다문화가정 

출신의 친구와 어울린다거나, 친구 관계를 거절하고 거부하며 홀로 외톨

이로 지내는 등의 회피 방식을 보이거나, 혹은 주류 집단에 합류하기 위

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거나, 혹은 자신이 국제결혼가정 자

녀라는 것을 숨김으로써 친구 간 갈등과 편견의 요소를 제거하려는 등 

동화 방식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일부 자녀들은 모(母) 국가의 민족 정

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 그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반면

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 관습 등을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자

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청소년기 진입하면서 부모의 사회적ㆍ경제

적 위치를 인식하면서 아버지의 낮은 학력 수준과 경제적인 무능함에 반

감을 가지는 반면에, 낯선 이국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엄마에 대해서는 

연민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국제결혼 속에 내재된 부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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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을 인식하면서 부와 모에 대한 기대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 어머

니는 아버지에 비하여 학력이 높고, 한국에 대한 문화적 적응력이 뛰어

나며, 가정과 자식을 위해 농사일과 같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강한 

생활력을 가진 분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자녀들은 부모간의 차이를 인식

할수록 아버지에 대한 반감은 증폭되는 반면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연민

과 책임감,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자녀는 아버

지보다는 어머니를 따르려고 하고, 어머니를 위해 가사일을 돕거나, 동

생을 돌보고,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하였

다. 특히 맏이인 경우, 학교 성적과 동생 돌보기를 통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거나 혹은 경제적인 자립을 통해 빨리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였다. 

모에 대한 애착은 모와 그 출신 국가에 대한 기대까지 확장되었다. 어

떤 자녀는 영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며 유명한 학원의 강사로도 

지냈던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를 매우 자랑스러워하였다. 또 다른 한 자

녀는 어머니의 출신국인 일본에 대한 우월주의적 사고를 나타내기도 하

였다. 또한 자녀들은 어머니의 출신국가를 미래의 진학과 취업의 대안으

로 여기고, 그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

만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또래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인관계 형성

에 적지 않은 문제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기 자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부모를 문제해결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확대된 사회적 무대가 확대

되고 많은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와 언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신의 부모가 부족하게 느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학교에서 집단 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언어적 소통의 한계로 

인해 항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보며, 자녀는 큰 실망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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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청소년기에 발달하는 비판적인 사고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언어적 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

머니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없다는 점은 자녀들과 어머니의 대화 단절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자녀들은 계속되는 일과 경제적 부담에 시

달리는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고, 자신의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

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점점 멀어져가는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는, 결국 자녀가 부모의 

만남이 이루어진 계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종교 

안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맺어진 가정의 자녀는, 부모님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국제결혼에 대한 거부감으

로 이어졌다. 종교 활동에 대한 거부도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자녀의 관점에서 부모님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을 다루어본 연구가 없

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 자녀들은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

며, 불안감이 핵심 정서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은 자신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얻기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를 받고 자란다(김이선 & 김민정, 2006; 김

진희 & 박옥임, 2008).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학업성적을 통해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이어졌고, 중ㆍ고등학교로 진학할수

록 지나친 학업 경쟁에 노출되면서 좋은 성적을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절

망감과 무기력감으로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대인관계 측면에서

도 자신의 존재가 소수자적 위치에 있고, 친구와 교사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맏이로서 

엄마를 보호하고 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겨나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 때문에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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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안감은 진로정체성에도 영향을 주어 평범하고 안정적인 진로

를 선택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이 잦은 편견과 차별을 받은 경우 부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고 이

로 인해 평균 이상의 장래 직업을 설정하지 못한다는 Taylor와 Graham 

(200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5.3. 제언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가정의 본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맥락과 생애발달 단계에 따라 자녀들의 적응 양상에서 다양

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획일적으로 특정 대상화 하는 방식보다는 이들이 처해 

있는 지역적, 발달단계적 맥락의 차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논의

하는 방식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농촌이라는 지역적 맥락과 발달단계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기 자녀들이 다양한 적응 양상을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심층면접의 연

구대상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고, 여자청소년이 1명에 불과하여 성별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차이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의 목소리를 

통하여 이들의 관점에서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에 

따른 경험 양상들을 파악하였을 뿐, 부모와 교사의 관점을 다루지는 못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학생－교사 간 상호작용적 관

점에서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청소년기 발달 단계 특성에 따른 자녀

의 경험 양상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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